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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김정욱은 기묘한 모습의 인물화를 그린다. 퀭한 눈, 미역 줄기처럼 
풀어헤친 머리, 어둡고 음산한 배경…. 그는 인간에서 출발해 
생명, 에너지, 우주까지 작업 주제를 넓게 확장해 나간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은 관객을 끌어당기는 ‘영혼의 블랙홀’과 
같다. 관객은 김정욱이 만든 ‘우주’에서 내밀한 기억, 경험, 감정을 
소환한다. 작가는 성화와 탱화 등 종교화의 모티프를 빌려 인간 
생애를 빗댄다. 삶의 희로애락과 일상에서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 
그 모든 모습을 포용하고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김정욱은 전통 
한국화의 재료와 방법론을 동시대적으로 변용하는 작가로 일찍이 
평가받아 왔다. 그는 아교포수(? á4) 기법으로 종이에 견고한 채색층을 
쌓는다. 한지가 물을 흡수해 쉬이 연약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먹을 여러 차례 중첩해 좀 더 깊은 어둠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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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한지에 먹 90×160cm 2023

최근 김정욱이 OCI미술관에서 8년 만의 개인전 <모든 
것>(2023. 12. 14~2. 8)을 열었다. 제단화 형식의 초대형 
회화부터 신작 회화, 알록달록 세라믹까지 다양하게 선보였다. 
전시명 ‘모든 것’은 생명에 경탄하고, 서로 교감하며, 만물의 
신비에 끌리는 것이 곧 인간 삶임을 의미한다. 화면 가득 들어찬 
얼굴, 부릅뜬 눈, 쏟아지는 시선 등 마구 뒤섞인 이목구비와 
풍부한 표정이 인간사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오래전 일이다. 
바람 부는 언덕에 서서 수십억 년 끊이지 않고 이어져 불어온 
바람을 느꼈을 때, 난 이러한 경이로움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 거대한 순환 속에 모두 속해있음을 알았다. 혼자가 없는 
최초의 순간이었다.” 김정욱은 2023년 11월 프리즈의 No.9 코크 
스트리트에서 제이슨함이 기획한 <Karma>전에 참여한 바 있다. 
올해 9월 프리즈 서울 기간 동안 제이슨함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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